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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암 케리나 감리교의 창시자요 영국 복음주의 신앙의

위대한 부흥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에게 가장 큰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

들이었습니다.

이들은 세기경에 당시 오스트리아제국의 모라비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써 희랍을 통해7

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변역하여 급속히 그들의 민족사이에 복음이 확대되었,

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졌습니다 년에 복음전도자 죤 허스가 구교에 의해 화형을 당한. 1415

사건 이후에 이들에게도 혹심한 종교탄압이 주어져서 모두가 고향을 떠나 유럽의 여러 곳으

로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켜내려오고 있습니다, .

이들 중에 한 무리가 년에 지금의 독일에 있는 헤른허트에 정착하게 되어 이 지방의1722

영주인 진젠돌프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에 힘입어 근세 선교를 개척한 선교 공동체로 쓰임

받게 되었습니다.

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운 진젠돌프는 리더로써 다음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

다.

첫째는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헌신과 충성이

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점령했고 또 가. ,

득 채웠으며 죄인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그,

사랑을 위하여 자신도 생명을 다 하여 살아갈 것을 결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랑하.

는 모라비아의 성도들을 받아들일 때도 바로 이 사랑이 그 동기였으며 그가 의지한 유일한,

능력은 이 사랑이었고 그들에게 향한 유일한 목표도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, .

를 향한 사랑은 가르침이나 강론이나 규율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,

이루었고 모두가 배우기를 원했고 스스로 죄를 버리며 그리스도인의 증인되기 위하여 자, ,

신의 모든 것을 자원하여 버리고 이 사랑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

했습니다.

두 번째의 특징은 사귐의 공동체인 코이노니아에 대한 강렬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

그는 성도가 사랑을 만끽하고 또 자라게 하며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랑

을 표현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사랑받기 원하는.

이 욕구는 가르침이나 격려만으로 채워 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귈 수

있으며 주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서로가 경험할 수 있는 생활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

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영지에 정착한 여명의 모라비아인 성도들을 그는 이 사. 300

랑으로 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고5 .

또 이루어 나가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을 노예로 팔려나가면서 까지도 그 나라에.



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된 기적의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.

세 번째 요인은 그의 리더쉽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 타고 있는 선교의 불을 그가 만난.

모든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의.

주변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된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.

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

사랑과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거룩한 영향을 전하게,

하십니다.

주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진젠돌프의 일생이 남긴 열매는 모라비.

안선교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특성은 세상에는 기류자요 이방인으로 살다간 선교사들로써.

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종으로 불리움 받은 것을 특권으로 여겼고 일마다 때 마다 모든 것,

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다간 신앙의 사람들입니다.

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세상에 알리는 그 일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

명을 쫓아 땅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

히 기도합니다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